
혼미노시/생산 지역 

 

미노와시 생산에는 지역의 환경이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미노시를 둘러싼 

산들 사이에는 나가라가와 강과 이타도리가와 강이 흘러서 풍부한 물과 원료를 쉽게 

얻을 수 있는 이상적인 환경을 갖추고 있어 이 일대에서는 와시 제작이 번성하게 되었

습니다. 

 

맑은 물에서부터 시작하다 

종이를 만드는 공정 하나하나에 반드시 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와시 공방은 강이나 

우물 가까이에 있습니다. 우선 닥나무 가지에서 딱딱한 겉껍질을 벗겨서 흰 속껍질이 

드러나게 합니다. 이 속껍질을 벗기고 씻어서 맑은 물 또는 옥외의 수조에 며칠간 담

가 물과 햇볕으로 자연 표백합니다. 속껍질을 삶아 섬유를 부드럽게 만든 다음, 흐르는

 물에서 정성 들여 선별하여 불순물을 제거합니다. 마지막으로 깨끗한 물을 채운 스키

부네라고 하는 수조 속에서 섬유와 천연 분산제를 섞은 다음 다케스(대나무 발)로 떠

서 얇은 와시를 만듭니다. 경험이 풍부한 장인은 이 방법으로 하루에 약 80 장의 와시

를 만들 수 있습니다.  

 

변색되지 않는 흰 종이를 만들려면 종이를 손상시키는 불순물과 특정 미네랄 성분을

 포함하지 않은 깨끗한 물이 필요합니다. 탄산칼슘과 탄산마그네슘 등의 미네랄은 섬

유의 결합에 영향을 미쳐 종이가 약해지거나 두께가 균일해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

다. 산화철은 자연 표백과 반대로 작용하여 몇 년 뒤에 종이 표면에 산화된 갈색 자국

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태양빛으로  

미노와시 제조 공정에서는 원료인 닥나무의 속껍질 단계와 완성된 종이 단계에서 각

각 햇볕으로 표백함으로써 미노와시의 특징인, 아름다운 천연 백색을 끌어냅니다. 닥나

무의 속껍질에서 섬유를 벗긴 다음, 강의 얕은 여울이나 수조에 펼쳐 햇볕을 쐽니다. 

일본의 다른 지역에서는 닥나무 섬유를 눈밭이나 수확이 끝난 논에 펼쳐서 표백을 하

기도 합니다. 

 



섬유를 물에 담가 햇볕을 쐰 다음, 장인이 꼼꼼하게 확인하면서 불순물을 제거합니다. 

이 작업도 자연광 아래에서 하는 것이 불순물을 가장 확인하기 쉽다고 합니다. 경험이 

풍부한 장인은 하루에 1~2kg의 섬유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종이 두께를 판단할 

때에도 자연광이 선호되기 때문에 와시 공방에는 강이나 산들의 풍경이 바라다보이는 

커다란 미늘창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종이는 햇볕이 강한 경우에는 최대 1 시간 동안 

큰 나무판 위에서 햇볕으로 건조시킵니다. 태양에는 자연 표백 효과가 있어서 건조 과

정에서 더욱 희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미노와시 한 장 한 장이, 천연 소재와 주위 환경

과 장인의 기술에 의해 만들어집니다. 


